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16-29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해도 길어야 한 달 정도 머무르고 떠납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행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비교적 단순하게 삽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어야 100년 안에 거의 다 이 땅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하신 예수님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복된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기를 낫게 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지속족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규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1킬로 이상 걷지 말고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고 불을 끄고 켜지 말것 등등 많았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양이 구동이에 빠지면 건져 내어도 괜찮았습니다 (마12:11-12). 그러나 안식일날 38년동안 걷지도 못한 자가 치유되어 자기 누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나 귀신에게 잡혀서 허리가 꼬꾸라진 여인이 치유되는 것도 안식일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눅13:11-2).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엘레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 여기고 못 하게 하려고 50층 되는 건물도 안식일날은 각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도록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한층 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다는 것을 근거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 2:1-3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다는 것은 창조역사를 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유지하고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히1:3) 다스리시고 (rule over) (시 103: 19) 생명구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태양은 떠오르고 대기의 공기는 우리가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리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쉬시면 우리는 오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가 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refresh/renew our souls and spirit하게 하십니다. (막2:27-28).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도 38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안식일 파괴가 아니라 안식일의 뜻의 회복이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지만 하루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사귐을 갖고 영혼이 소생하고 참 힘을 넣는 것이 진정한 안식 입니다. 자기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안식일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때 19-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임의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잘 알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 하실 때도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더 많은 병자들도 치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만 그날 치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고 일하신 것입니다. 20 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일 (these)은 38병자를 치료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보다 더 큰일을 보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21 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요 또 심판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2. 심판주 예수님 
22절애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22,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23절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23).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느냐에 달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뜻은 honour, esteem/value highly and to show reverence. 즉 상대의 가치를 알고 존귀하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23-25
23. that all may honor the Son just as they honor the Father. He who does not honor the Son does not honor the Father, who sent him.
24.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25. I tell you the truth,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을/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24-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25절에서 두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구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4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고 믿는 자는 그냥 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습관적으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합하여 삽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못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 (참 기쁨과 만족)이 임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다음 부터라고 핑계 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는 공경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믿는 것을 강조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요 또 묵상의 과정을 통해 임합니다. 수1:8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예수님을 공경하면 그분을 앙망하고 예배하게 되고 마음중심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사랑의 중심이 됩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됩니다. (롬10:9-10).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죽음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자도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자, 세상과 중독에 눌린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 기울려 듣는 것이요 순종적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voice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내개 인격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하여 주님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3.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28-29)
See verses 28-29. "Do not be amazed at this, for a time is coming when all who are in their graves will hear his voice, and come out--those who have done good will rise to liv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will rise to be condemned.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부활 중에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고후 5:10절에는 우리가 선악관에 행한 대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계22;12). 여기서 선한일을 도덕적인 선한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또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선한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순종하여 살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한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일을 행하는 자는 한번 실수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식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자기 길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요 세상 논리대로 사는 자로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두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과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잘 살펴봅시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 중심이 다른 것으로 지배당하지는 않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주님앞에 서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서길 기도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주님의 용서를 믿는 자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먼저 미디아 보고, 다른 일 좀 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상은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을 회개하고 살길 기도합니다. 25절을 봅시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연속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하가다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무언가를 하게 되어있다.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시에 우리 몸은 천사도 부러워할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과나 배씨에서 그 열매가 연관이 잘 안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늙고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영광스런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이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소방하면서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기막힌 날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
주일날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가지 회개 제목 찾아서 회개하고) .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운데 교회/목장 가운데 해하시는 일을 보고 같이 동참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심판의 근거는 내가 주님을 공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마음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의) 중심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뀔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가서 듣고자 할 때 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가다를 자주 합시다. 묵상하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내 삶이 부활의 기준이 된다. 나는 선한 열매가 나오는가? 이게 아니면 회개하고 악한 습성 중독을 끊어내고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합시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